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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교회 퉁록교인은 모두 참석하여 귀중한 믿음의 한 표를 행사하시 

기 바랍니다. 공동의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 장로 및 안수집사 피택이 

결정되며 권사 후보자 피택에 대한 위임여부도 가결하게 됩니다. 피 

택자교육은 디음 주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 

며， 십자가에 기초한 예수의 일문(담전 4 : 6)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 

를부탁드립니다. 오늘은별도의 교구모임이 없으니 세례교인들은모 

두 본당으로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문(고전 4:1)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솜하리로다l 
다옴 주일(4월 5일)， 흩려후일 뭘 가홈연합예배(2. 3부)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수난을 위한 예 

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로 사순절의 여섯 번째 주일이 

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the 

Palm)는 의 ，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 

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뭇으로 종려나무 

가지(요 12 :13)를흔들은 데서 기인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지고 종려주 

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아 · 유아 · 유치 · 고 

등부를 제외한 모든 교회학교의 자체 예배는 없으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연합예배(2 ' 3부)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가정 

은 2부예배를 드리시길 바라며 어른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입하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 

시오. 연례절기로 끝나는 종려주일이 아닌 갈보리를 향해 나아가시 

는 예수닝을 따라 십자가의 길(행 2 : 28)을 걷는 믿음의 출발선이 되 

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률훌톨텀훌훨. 
5일(주) 종려주일 및 가족연요액|배 (2. 3-부) 

피택자교육 개죠에l배(친%에|배 훈) 저16차 CMTC(j)(친%에배 후) 
6일(월) 고난깐 특별새벽지돼(월~금) 

8일(수) 정기딩회(수요2부어|배 후) 

10일(금) 생금요일 초H쥬타 및 성찬식(금요친앙집외 시) 

12일(주) 부휠철 특별찬앙(천%빽l배 시) 저16차 CMTCØ(찬%에l배 후) 

15일(수) 총력 교획주변 전도(수요1부역l배 후， 어전도외) 
18일(토) 총력 교획주변 전도(14:00 ， 남전도회) 

26빌(주) 엠인주일， 제2차 뽑 및 세랙l식(챔뻐|배 세 

빼훌기 쩌빼메메 씨칸 변뭘 (수요2부예배 및 금요한양집회) 
4톨 8밑 수요2부에삐 시후터 쩌내 7시 30톨으를 번훌 

1 989년 3월 4일 창간 2009년 3월 29일 

생명의 밑씀 (급요한양집회) 

율랩으t ~/，포 ôllH 았는 안Zf : 유대안과 율법 
r로마서 2:17"'29) . 

이방인은 누구며 유대인은 누구인가?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을 한 아버지로 가졌으나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자요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자이다. 율법을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뭇과 선과 

악을 분간하며 자신들이 선생 인도자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대롬 2:17- 20).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에 걸맞지 않은 

처지에 있음을 밝혔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유대인의 특정 

한 위치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바울 자신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로서 열심히 

살 때에 얼마나 이것들을 자랑스러워 했는지 자신과 유대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메섹 

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율법에서 완전하게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고전 3:18-19,23). 율법 

의 중요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더 중요한 진리를 얻었다. 바울은 율법이 얼마나 중요 , 

한지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뭇을 알려면 율법에서 배워야 했다. 그러나 이제 바 

울은 유대인들이 더 귀한 보배를 취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빌 3:5-9). 

율법을아는 것과율법을 지키는 것 사이에는큰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율법을받은 것을 

자령하는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율법을받은것과아는것으로그쳤다는점이다. 유 

대인들의 실수는 율법에 대한 믿음이다. 유대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있음에 

도 죄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대롬 2:21-22). 유대인의 삶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과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율법을 자랑하는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 

님을 무시한 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 

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이다(롬 2:24).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유대인은 믿고 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며 그의 분노를 일으 

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유대인을 보호송}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 

신들의 죄악을핑계할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할례는 다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증 

표로 주신 것이 할례이대신 30:6 ; 수 5:2.9).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로써 힐혜의 증표를 몸 

에 지니고 다니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할례가 전혀 아무런 뭇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인7}? 바울은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임 

을 밝혔다(햄 4:4， 6 : 1이. 할례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임에 툴림이 없다. 그리고 

그 언약은 율법이다. 그러므로 할례의 언약은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있다(롬 2:25). 그들이 율법을 행 

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이 활례 받지 않은 자들처럼 율법을 

범할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을 오히려 할례 받은 자들처럼 여겨야 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었대롬 2:27).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즉 율법이나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심판대 앞에 설 것 

이며 또한 무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대마 12:41). 

율법을 생취한 무할례자는 누구인개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율법 

전체를 온전히 이룬 사람틀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이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중 

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유대인들을 수치스럽게 해 

줄수 있는이방인들은 어디에 있는가?바울은 이면적 유대인도말함과동시에 또한자연인상태에 어 

떤 새로운 것이 추가됨을말했다. 즉 영적 할례다. 그러므로유대인들은바울과 베드로처럼 아직도유 

대인이다. 그러나바울과베드로가자연적인유대인의 상태에서 즉이방인과다름없이 태어난자연인 

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갈 2:15~16).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는 무할례나 할례가 효력이 없대갈 5:6).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는대골 

2:11).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면적인 데에 대답이 었다(골 3:11). 이것은 바울이 

새롭게 깨닫고 거듭 강조했던 말씀이대롬 2:28- 29). 구약도 언급하였다(신 10:16 ; 렘 9:25).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지{롬 8:끄， 14).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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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PALMSUNDAY 
(l)When they had approached Jerusalem and had come to Bethphage, at the Mount ofOlives, 

then Jesus sent two disciples, (2)saying to them,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ndimmedi，αtely you willfind a donkey tied there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 

(lO)When He had entered Jerusalem, all the city was stirred, saying, “Who is this?" 
(l1)And the crowds were saying, “ This is the prophet Jesus, 가'om Nazareth in Galilee." (Matthew 21:1-11) 

As the |ast week of His earth|y min|St 「V aPP 「Oached Jesus 

humbly be'gan His walk toward Jerusalem. When He entered 

Bethphage, at the Mount of Olives, which is a village about one-half 

miles east of Jerusalem,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to get Him a 

donkey, “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nd immediately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 you shall say, 'The 

Lord has need of them,’ and immediately he will send them"(Mt 

21 : 2~3) . Jesus did this to fulfill an Old Testament prophecy. The 

night before His descent into Jerusalem, Jesus spent time with His 

dear friend Lazarus and his two sisters, Mary and Martha in Bethany. 

At the supper table, Lazarus reclined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while 1\l1 artha served the food , “ Mary then took a pound of very 

costly perfume of pure nard, and anointed the feet of Jesus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Jn . 12:3) . Mary’s anointing of Jesus was 

in anticipation of His burial. On Palm Sunday, the King of kings 

began Hi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to present Himself to 

Israel as her King 

Jesus deliberately chose a donkey and her colt for His entrance to 

fulfill the prophecy spoken by Zechariah , “ Rejoice greatly, 0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 0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Zech. 9:9). Jesus lived His earthly life as a poor 

person . He did not accumulate material possessions . He did not 

even own a home,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Lk. 

9:58) . When the kings of old enteredtheir kingdoms, they did so 

lavishly. They had fancy horses, dressed in the finest clothing, and 

had an elaborate array of soldiers follow in front and behind them 

Jesus entered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colt. His clothes were 

commonplace. His followers were ordinary citizens . The only thing 

grandeur about this celebration was the person of Jesus ,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King of all kings. Jesus is not like other 

kings; He is not an earthly conqueror,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2Cor. 8:9) . 

Jesus, the Messiah, was welcomed by the crowds into Jeru 

as Jesus gently and humbly came into Jerusalem. His message of 

salvation was clear, “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 and 1 will give you rest. “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1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Mt. 11 : 28~29) . Jesus wants to conquer this earth 

with peace, He wants to give us heavenly blessings,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Eph . 

1 :3). Jesus brings us into His family tree,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l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Eph. 2:13) . Believers are legally grafted into the blessing 

family of King David, whom God promised the eternal throne . 

Jesus, the Son of David , was not recognized by the people of 

Jerusalem , “ When He had entered Jerusalem , all the city was 

stirred, saying, ’Who is this ’ "(Mt. 21 : 1 이 . The great religious leaders 

and the devout Temple goers of the holy city of Jerusalem did not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 Even though the Scriptures spoke of 

this special time, God’s people did not figure it out. The crowds told 

them , "This is the prophet Jesus, from Nazareth in Galilee" (Mt. 

21 : 11 ), but they were confused . Even Pontius Pilate recognized 

Jesus as King of the Jews when He said to them, "Behold, your 

King"(Jn . 19:14) . Psalm 2:4~6 says, "He who sits in the heavens 

laughs, the Lord scoffs at them . Then He will speak to them in His 

anger And terrify them in His fury, saying, ’ But as for Me, 1 have 

installed My King upon Zion, My holy mountain. ’" King David prayed, 
“ May his name endure forever; May his name increase as long as 

the sun shines; And let men bless themselves by him ; Let all 

nations call him blessed. Blessed be the Lord God, the God of Israel, 

who alone works wonders. And blessed be His glorious name 

forever; And may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Amen, and 

Amen .’ "(Ps . 72 : 17~19) 

My dear friend , you say that you believe in Jesus Christ, but do 

you really? The crowds that followed Jesus into Jerusalem wanted 

salvation from the oppression of Rome, not the spiritual salvation 

that Christ offered . Do you look to Jesus for earthly success? The 

city people were looking for a political conqueror, not a king riding on 

a donkey. Do you really understand Jesus' humbleness? Zechariah ’s 

prophecy was true and accurate on Palm Sunday. God warned His 

people of the Messiah ’s coming , but they did not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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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후입 

l 다음주일셜교 l 

훌볍 l추밀 

(1)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뱃바게에 이르렸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자}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꿀고 오라 … (10)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무리가 이르되 갈렬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1-11)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주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겸손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0.5마일쯤 떨어져 있는 

감람산의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 둘을 보내어 나귀를 데려오 

게 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미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꿀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 

21: 2~3) .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 

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마르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동안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 

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자기 머리털로그의 발을닦으니 향유 냄새가집에 가득하더라” 

(요 12:3).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 

였습니다. 마침내 종려주일이 되자 왕 중의 왕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 

정한왕임을나타내시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귀와 나 

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 

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끼속 9:9).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님 

은 재물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머물 집조차 없으셨습니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녹 9:58).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왕국에 

입성할 때 매우 호화로운 입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장신구 

를 갖춘 말을 타고 가장 값비싼 옷을 입었으며 의장대의 호위를 받았습니 

다. 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입으신 옷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평범한 백 

성들이었습니다. 이 입성식의 유일한장관은육체를 입은왕중의 왕의 모 

습， 곧 인간이 되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복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았다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맞 

이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종려주일 이전에 예수님은 가셨던 곳마다 대부 

분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했고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이 되자 군중들은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 

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서 호산나 하더라!' (마 21:9).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 

를 꺾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들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예 

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갱생관목사 

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마 11: 28~29). 예수님은 평화로 이 땅을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 

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엠 1:3).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 

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엠 2:13).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를 약속 

했던 다윗 왕가의 축복받은 계보 안에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인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옹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는 누구냐 하거늘"(마 21:10).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위대한 종교지도자 
들과 성전을 출입하던 경건한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특별한 순간에 대해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렬 

리 나사렛에서 나옹 선지자 예수라!' (마 21:11).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혼란 

스러워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까지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 19:14)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말입니다. 시 

편 2:4~6은 말합니다. ‘당}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 

으시리로다그때에 분을발하며 진노하사그들을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옹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 왕은 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 

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 

이 충만할지어다아멘아멘"(시 72:17~19) .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무리들은 그리스도께 

서 주시는 영흔 구원이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나귀를 타고 오는 임금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복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의 겸손함이 어떤 것인지 이해 

하고 있습니까? 종려주일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진실하고 정확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미리 말 

씀해 주셨지만 교만하여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그들은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대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함께 연합했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나흘 만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 

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맞이하십니까? 진실로 주님을 여러분의 삶 

의 주인으로 환영하십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아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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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호해}서 편지를 보냈 

다. 바울은 오직 예수에게 메인 자 

신을 본받을 것과 빌립보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성도들을 경계하라 

고 권면하였다(벌 3:17). 그런데 이 

번이 처음01 아니었다. 바울은간절 

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짓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빌 

3:18).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 

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히는 자들 

의 특정은 철저히 세상 중심적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히는 자라!' C빌 3:19). 그렇 

다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들며 교회를 출입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시는 것에만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나 성경을 이용하 

여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에 가려는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천국 

의 시민으로서 세상을살아가는시민이기에 많은분쟁과다툼에 휘말리게 된다.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스트레스와긴장이 아닌 영적 전쟁을치르는십자가정병으로서의 긴장감이 있어야한 

다. 두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천 

국의 시민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히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C빌 3:20). 천국시민의 권리는 하늘에 있다. 따 

라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의 권세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 계속 

해서 괴롭히며 도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과 도전은 영원하지 않다. 구주 예수 그 

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책임이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뱀 

전 1:3). 우리의 계획과 열정으로 꿈꾸는 소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참 소망이며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실존이다(고후 

5:17).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듭난 신자의 삶은 피동적이거나 소극적 

이지 않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싸신)가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 -

한다(고후 5:20 ; 마 5:16). 건강과 풍족한 물질， 풍파 없는 삶으로 인해 감사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상풍파가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 

하며 생명의 말씀을 죄로 어두워진 한 가운데 비춘다(빌 2:15~16) . 우리가 송}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생명의 말씀에 순종(고후 1:19)할 때 얻는 주님의 은총이다. 천국의 시민 

은세상속에서 그리스도를뿜어내는십자가의 향기이다(고후 2:15~16).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의 시민인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한다(롬 13:5).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 

나님의 일문이 되어 바로이 일에항상힘쓰느니라 모든자에게줄것을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 

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 13:6~까. 양심에 따라 행하되 중요한 것은 정욕을 위 

해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사 

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져서는 안 된다(롬 13:8,14). 이를 위해서 바 

울은 모든 세상 권세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고하였다(팀전 2:1~3). 세상 

의 시민은 양심을 따라 행하되 매순간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분쟁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õ~q?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기에 

윈리엔게늠늘“분쟁괴L다퉁이 알다. 이러한분쟁이 있을때 가장우선해야할것은말 
씀이다. ‘베드로와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회의 말을듣는것이 하 

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4:19). 또한 자신이 세상의 부와 명예 

를 따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닌지 돌아보며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빌 3:18~19).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며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와 사도틀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햄 5:29).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기준은 믿음 

이며순종으로드러나야한다. 

당신은 두 시민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십자가/ 

의 향기를 뿜어내자. 동시에 세상의 시민으로서 양심을 따라 살며 권세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천국의 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기에 많은 분쟁과 다툼 

에 휘말리게 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모든 초점을 그리싣도의 십자가에 맞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자(마 16:24). “앞 

으로， 천성을향해， 천성 문만바라고나가세 아벤. 

I 마j협-참n옳 끼-η-낀.、 -긴 I ι - 끼 )ι -. ι 펀 I 

하냐납의 것응 

하나납께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셨다. 유대인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다. 따라서 로마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었 

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리스도였다. 그럽에도 유 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문제꺼리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게 세금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효뻐l게 가나안 땅 

따 않았다.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회개와 천국 을 주셨다. 지금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은 로마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이다(레 25:23). 

(12:13-17)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 을 반역하는 것이다.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에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바리새파와 헤롯당이 적 반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반대자들의 명백한 함정이었다. 

대적인 관계였음에도 연합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요}이 되어 있었다(막 3:6). 예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간파하고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막 12: 15). 

수님을 향한 종교지도자들의 시험은 치밀하였고 교묘하였으며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막 

8: 11, 10: 2, 11:27).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힘을 말씀 
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으셨고 아버 

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막 1: 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c막 

12: 13).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지도자들의 계료t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계략은 이번에도 

교묘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는 사랍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c막 12: 14). 

이 말묘단을 놓고 볼 때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겸손히 인정 

하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올 

무였다.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은 드러났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보낸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빌 

미로 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함정이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어떤 말을 하여도 예수 

- 님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정치에 능통한 헤롯당이 연합하여 

만들어낸 교묘한 질문이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세쇼빼서 찾지 않으셨다. 세상의 가치와 문회에 따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대답하 

셨다(출 20: 4). 우선 예수님은 당시 활발히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이자 세금을 낼 때 주로 

사용되었던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셨다(막 12:15). 예수님은 데나리온 앞면에는 가이사 

의 형상， 뒷면에는 가이사의 글이 적힌 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다. “이 형상 

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끼막 12:16). 반대자들은 대답하였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한 꼴이 되었다. 이에 예수님은 반대자들에 

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n 
예수님의 말햄 그들은 매우 놀라 ot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지도 

자들의 계략은 이번에도 실패하였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시험한 악한 무리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셀 수 없이 많다. 

이들은 유 · 무형의 모습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제시하며 우리를 흔란스럽게 한다. 말 

씀 요k게 거하자(마 6:24 : 롬 13 :n. 천국에 가까이만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십자 
가를 붙들자. ‘일용할 양식’ 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밍음의 길을 걷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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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눌한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웃으면서 받아준 분틀째 감사하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도 팀원들이 웃으면서 팀장님의 말쏠11 순종하며 사역한 것이 감사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더 못 전한 것 

이 후회된다.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여름에도 선교를 가고 싶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죄예진) 

% 선교지에서 처음 사람을 만날 때에는 쭈뺏거렸는데 점차 자신감이 붙었다. 그런 
데 어느 날 경건회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라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았다. 순간 너무 부끄러워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어서 지금도 생각이 난다. (조예은) 

a 선교에 직접 참여해 보니 매우 많은 것을 느꼈다. 때로는 웃음이 있고 마음이 싼 

한 적도 있었고， 선생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다. 매우 럽고 음식도 어색해서 힘들 

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사역할 때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료틸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김동건) 

% 선교지에서의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η찌 불러주 

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팀원들끼리 화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했다.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김정수) 

%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얼마나 못나고 나쁜 학생인 것을 깨달았다. 나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훈련기간 동안 같은 팀원으로 있는 친구 한 명을 따돌림하였다. 

그런 가운데 때가 되어 선교지에 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였다. 선생님을 조장으 

로 3명이 한 조가 되어 전도를 하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밍겠다 

고 고백했다. 함께 영접기도를 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우리말로 기도도 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개운치 않은 무언가가 나의 마 

음을 억눌렀다. 함께 간 선생님들이 저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한 친구를 따돌 

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함께 

선교하러 온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따돌리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 

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인이냐?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의 행동은 거짓이고 가증한 일이니 빨리 회개하고 친구를 사랑하라고 우 

리들에게 권고하셨다. 그때 우리들은 선교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김주현) 

% 둘째 늘뻐l는 두 마을에 갔었는데 한 마을에는 글을 모르는 사료F들이 너무 많아 
서 다 읽어주어야 했다. 그러자 잘 알아듣는 것 같았다. 셋째 날에 어느 마휠1 

갔다. 맨 처음에 간 집은 식구가 엄청 많았는데 모두 예수님을 밍는다고 했다. 

그 소리에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 옆집엔 3개월 된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너무 

뀌여워서 지옥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냐?"고 물었 

다. “들어 보았다. 믿는다고 했다. 정말 좋았다. 그 마을은 믿는 사람이 정말 많 

았다. (이서현) 

%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러 선교를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중 

학교 1학년 때 시작으로 벌써 10번째인 선교는 지금까지 내가 선교를 아무런 목 

적 없이 갔다 왔다는 것을，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귀 

한 선교였다.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할 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료딸을 만나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내 현지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사료띨에게 예수 

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댈H 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다. (오[땐 교새 

%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임을 깨닫는 사역이었다. 목숨 다해 외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됨을 알게 되고 그동안 뿌려놓은 씨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아 기쁨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를 

수없이 외쳤다. 쩌수님 !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소 

서 ." (류흥희 교사) 

% 오전 사역을 거의 마쳐갈 시간 뜨거운 태양이 무섭게 내리펀다. 땀이 절로 난다. 

우리는 학교 한 모퉁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 

리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5살부터 7살 정도의 대여섯 명이 놀고 있다가 우리 주 

위로 다가온다. 반갑고도 귀여웠다. 두 아이만 슬리퍼를 신고 나머지는 모두 맨발 

이었다. 흙장노띨 하고 놀던 어린이들은 온통 지저분했지만 눈묘띈 초롱초롱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는 
데 어린이들이 일제히 따라 불렀다.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영준 교새 

a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다. 우리는 길 한가운데 서서 외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려온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밀려 

온다. 제일 나이 어린 선교사들과의 첫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는 순간 나같은 죄 

인을 자여 삼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케 하신 주님 

께 감사와 영광을 돌힐 수밖에 없었다. “오라1" 부르셔서 순종하였고， “전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전하였다. 이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으 

며 만난 영흔들을 놓고 기도할 일만 남아있다. (김영은 교새 

괄At봐 흩l'삐 

이번 선교는 교사로서 가는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도 졸업하 

지 않은 어린 학생들과의 선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피 

했지만 계속 선교를 피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피하고 싶었지만 저희 반 ot이들 

이 무려 4명이나 선교신청을 한 것에 책임의식과 선교에 동참할 교사가 부족하 

여 어쩔수 없이 주변 상홍써l 떠밀려 선교준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시작한 선교훈련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 

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심사받는 과정에서 미흘한 부분이 생겨 탈락하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 팀이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허 

락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받으며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도착따마자 럽다고 얼굴을 쩡그리며 짜증스러워ü}는 0에들의 모 

습에 ‘어떻게 선교를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러 

나 그 걱정 또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어느 때보다 담대하고 어 

른스럽게 전도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는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회개하였습 

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서 ‘나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전도하기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남여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중등1부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학생들과 선교를 무사히 다여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 모두가 예수 

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흔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선교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박민지(교사， 중등1부 2팀) 



추낀흉헌 저11039호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Z때 지났습니다. 순간적인 놓아버림이 완전히 버린 

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글로서 나의 영혼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이 글을 읽는 다른 성도들에게 저를 증인 삼으려 하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비전은 연극배우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저의 영혼은 세 

ε써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연극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저 

의 열망은 너무나 큰 욕심이 되어 제 요에 커다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을 깨닫지 못한 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주말에도 공연 연습 및 공연을 해야 하기에 저는 예배에 차츰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함께 해 주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 

다. 교수님들， 극단의 연출자， 함께하는 동료 배우들 및 스태프， 관객들에게 인정받기 위 

해 그리고 다른 배우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의 

영흔은 공허감과 허탈감으로 가득 쳤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연극에 더욱 매달렸습 

니다. 이토록 세상을 효댄}여 달음박질하던 저는 교회에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 

니다. 걷기 힘들 정도로 발목을 다쳤지만 그것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지 

못한 채 발목이 낫자마자 연극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연극에 매달랄수록 저의 영흔과 몸 

은‘ 지쳐갔고 지쳐버린 저는 결국 연극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닫븐 채 갚이 뭉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폈던 제가 할 수 있는 것 

은 오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2개월 이ε띨 집에서 누워 있다가 예배시간이 

되면 교회에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힐수록 제 영흔과 몸이 회복됨을 크게 느꼈 

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시죠때는 요효낼음을 묵 

상했는데， 성령님께서 성경 두 구절을 통하여 저에게 회개의 시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 12: 43, 17: 16 -17), 회개를 하면 놀랍게도 제 안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을 향한 찬 

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이 어두웠고 많이 우울했던 저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씀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나님께 우리를 위 

하여 기도하는 요효낼음 17장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료띨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자유로움을 꿈 꾸었고， 하나님보다 연극을 더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진리 요k게서 자유를 깨달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게 해 주심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나 같은 죄인을 살 

려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저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E띨 바 

라보던 영적 소경이었던 저에게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는 많이 외로워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끈 

청지기훈련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 저녁 11시였고， 피곤하여 이내 죠}o ] 들었다. 꿈속에서 두 아이가 내 옆 

에 있었고， 나는 슬픈 일로 울면서 계속 주님을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나도 알 수 

없었고， 빨리 그 시죠F들이 지나가기12}을 바랬다. 잠시 후 나는 죠빼서 깨어났고， 나와 상관없었음을 알게 되었 

다. 이어서 나는 믿음도 이생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록 꿈이었지만 그 슬픈 상홍씨 내 

인생의 전부 같았으나 사실은 아주 잠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허상 속에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끈은 예 

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었다. 

나는 나에게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나마 느껄 수 있었다. “강하신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님， 이생의 자랑과 같은 꿈 속에서 나를 블어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의 이생의 기도 

가 멈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뻐하고 자신을 위장하는데 나의 입술을 사용하였거늘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도 울며 기도하셨다. 네가 붙들고 살 것이 뭐가 있니?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오늘도 오직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오 주님， 내 자신이 높O찌려고 하는 일에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묘띨 위해 했던 기도를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필요치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선화(집사， 5교구) 

나에게 일어난변화 

오는 4월 2일이면 이곳 충현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3년 동안 나에게는 참으로 많 

은 변화가 있었다. 불신자에서 믿음의 신자로， 악의 괴수에서 늘 회개하는 자로， 교인을 핍박하던 지에서 교회학 

교 교사로， 기독교를 조롱하던 Ãl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사로 주님은 나를 바꾸셨다. 그냥 죽어 썩어질 영 

혼을 사랑하사 충현교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생활로 인도하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세상적인 것들과 유교 

의 율법으로 가득찬 나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수요성경공부와 교사양성부를 수료케 하 

셨으며 단기선교를 두 번 다녀오게 허락하시고， 금요찬양집회 때 성경암송을 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전할 봉사부서를 놓고 기도하였다. 주님은 나를 외선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 

도하셨다. 주일에 그들을 차로 태워 오가느라 몇 시간을 길에서 보내자면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자여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너무 갑자기 큰 

믿음을 주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달라. 고 기도했다. 왜냐하면 지하철 같은 곳에서 어깨 띠를 두르고 

“예수 믿으시오라고 외치는 사료에 되는 건 아닌지 겁이 났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한 기도였 

었는지 ! 지금은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지하철에서도 당당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며 기쁨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권상득(성도， 4교구) 

정미선(집사， 1교구) 

쉴만한물가로 

저는 주일 3부예배만 조용히 드리면서 교회에 다니려 했 

는데， 주님은 계속 주님의 깊은 사랑의 품으로 이꿀어 주셨습 

니다. 전도한 형제님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새가족양육부로 나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어려운 

시험에도 합격을 했음에도 나도 모르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 

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쉴까?’ 

주님은 쉴만한 물가인 금요찬양집회로， 새벽기도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벽기도회에 나간 뒤론 더이상 효받:을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빼미 생활을 하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가니 

낮에는 졸려서 눈꺼풀이 천근묘띤이었지만 마음 속에 채워지 

는 희열로 더이상 한숨을 안 쉬게 되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 

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든 동생을 낫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새가족양육부 교육을 통해 

소망을 주셨고， 신앙생활에 대해 잘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셨 

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참 세심합니다.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나를 단련 

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한 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로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혹 위 

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 

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흘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는 로마서 12장 6-8절 말씀대로 성실함으로 구제하 

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긍흘을 베풀 땐 즐겁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일에도 힘쓰겠습니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 

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영선(성도 새가족앙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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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우리 학생들의 의자가 새것으로 바뀌었네요!" 주일 아침， 선생님과 학생들의 환한 미소 속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낡고 좁은 의자와는 달리 넓고 안정감 있는 의자는 학생 

들의 마음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 안쪽에는 각각의 소지품을 놓을 수 있고 앞뒤 사 

람과의 거리조절에서부터 협동심이 요구되는 책상은 말씀인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놓기에도 편하고 성 

장하는 학생들을 배려한 편안함과 색상까지도 안정깊k을 주는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신앙의 굴콕도 매우 심합니다. 이들을 볼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재}의 복음 

을 가혀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묘단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 몸집이 많이 커버린 학생들이 불편한 자세 

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복음을 배우는 이곳이 좋았는데 이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뿐입니다. 또한 말뿐인 천국일꾼 양성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매사 

에 천국일꾼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새 것은 금방 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히 새 것이기에 그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 

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복음이 살아 역동하는 이곳에서 자라나는 천국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밍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금숙(권사 중등2부 부감) 

랩~ 천 7，/ Î I 캘찍 

옳훨 of/바다부를 점71깨 하진 하나납 

십자가의 은총으로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내가 청각장애인 부서인 에바다부 교사로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에바다부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부서에 

서 봉사를 하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기 힘들겠네요.꾀는 반띔을 보인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오히 

려 청각장애인 성도님들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대답을 한다. 청각장애인들과 농담을 할 

때면， 대화 말미에 “이것은 농담이었다라고 목 설명을 하여야 서로 오해가 없게 된다. 한마디 농담 

조차도 힘들어 하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고 표현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을 통해 온갖 가식으 

로 포장되어 있는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1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 

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멤전 4:10). 

청각장애인들은 직업에 제한을 받고 있어 생활 형편들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일정한 직업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얼굴에는 언제나 밝고 기쁨이 넘 

친다. 따뜻한 한마디 말에도 감동하며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안다. 일용할 양식에 E력하 

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세상으로 향해 있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뿐이다. 의정부 등 먼 

곳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에나 갈아 타고 교회로 나오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계신다. 그 중 

에는 글자도 잘 모르고 수화도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 대화도 힘든데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실지，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두 손을 잡으면， 마주보는 눈빛으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 

다. 언제나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 졸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 

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에바다부는 소리없이 손짓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피아노 반뚜와 음성 통역 

과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진행한다. 특히 음성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시 

각장애인이다. 맨앞자리에 앉아 어린 아이 목소리로 맑고 깨끗한 영혼의 찬양 

을 드린다. 건정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구별없이 모두 하나 

가 되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는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막 7:34). 
번장대 

(안수집사， 에바다부 부감) 

2009년 3월 29일 @ 

쇄ZI-，"의 낌 

앵글요윌 란하를f ‘그리스도밑의 싫’ 

샤슴칠을 지내는 나에|껴| 무섯。| 새껴지고 있는't? 샤슴칠응 우 

리의 죄작 된 행길， 우리2.1 죄악 펀 습관， 우리의 죄작 된 삶을 

십자까 잎에 내려놓고 용서들 구하는 '1만。|다. 따라서 지급즘 나 

에껴| 삼악갔억야 휠 것응 오직 십자.， t 요l에| 악무 것도 없。1야 한 

다(닫 6:1냐) • 특히 샤슴겉응 길자1암| 혹을。| 종작럭。| 악니다. 

축을을 。111고 부윌하싣 역|수닙。| 지곰도 칠。t껴|시'1 매운。|다. 

그러나 부될으| 영광응 운명히 십자1암| 고암과 축을 뒤에 흔다는 

사힘을 잊지 필자. 

역|수 그리스도의 입자1샤| 고칸과 혹을슬 '1럽하는 성을요윌(냐 

철 10윌， 19:310)01 다까오고 갔다. 01번 성을요윌。| 특렬한 。|

유는 ‘그리스도인으| 싫’을 적|로 흔 성도와 얻압잔앙대't 랜 

타(Cantatci)들 하'1 때문。|다. 란랴랴는 독창， 중장， 합장과 '1 
악 반주로 。|루애지는 젊응 요i!t룰라요 형식으| 성각곡。|다. 주로 

우리는 부윌겉。|나 성단길으| 칸타타억| 엌숙해 갔다. 그해셔 서겉 

한 십자1암| 고난흩 '1엄학는 성을요윌으l 칸타타는 갚길'1도 학 

다. 그린더| 급요잔앙칩효l 시억| 성곰요윌 칸타타들 얻습될 때마다 

성도들。l 맡는 응혜't 무적。|나 크다. 그래서 뎌혹 '1대't 펀다. 

〈내 주들 , t', tO 1) (나 't잔 모든 것) (그리스도얻으| 삶) (주닙 
슬 잔앙압니다)l1t지 쉬흔 곡흔 악니지만 까사 감￡로’ 들에't 흔 

혀|로 진솜하니 모든 성도들。| 학나인 둥학다. 성듭요윌 란at랴는 

총 &곡을 하나닙머| 드i! 1꺼| 핀다. 한 곡 한 곡슬 흥해서 우리는 

역|수 그리스도으| 십자1에| 초칩을 말추꺼| 될 것。!다. 동시에 자'1 

들 부인하고 자'1 십자까들 지는 믿을으| 길을 얻꺼| 릴 것。|다. 01 
셰 。|번 주 곰요잔앙칩호1(냐월 3윌)까 성듭요윌 칸타ët를 위한 마 

지막 전세 얻습。l 될 것。|다. 평썽 일을 수 없는 사슴칠， 그러고 

성급요윌 준비들 위해 칩에서의 얻습응 올흔。1'1니와 야번 주 급 

요윌흔 모든 작속을 벼워놓고 교효l로 나요자. 

성금요일칸타타순서 

1. 서곡: 인간으로 나신(오르간 톡추) 

2. 인간으로 나신(연합 환양대) 

3. 내 추톨 가까이(다함깨) 

4. 알헬루야， 아앤(여성3부) 

5. 거륙한 예수여(혼성4흥창) 

6. 나 가진 모든 것(다함쩨) 

7. 그리스도인의 삶 (바리몬 · 소프라노 솔로→다함찌-→연합 싼양대) 
8. 주닙율 한양합니다(다함깨 및 연합 환양대) 

\/ 새 가 족 을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37 이건희 5 고등부 김경순(3) 

438 박미혜 13 정년 1부 이순자(11) 

439 김규준 4 장년 1부 신동수(4) 

440 토로 25 외선부 장응숙(21) 

441 댐미 25 외선부 장응숙(21) 

왼 영 압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60 김지수 19 초등부 장현순(21) 

461 공보현 17 청년 1부 이병노(18) 

462 김혜미 7 징년 1 부 김은심(끼 

463 김혜선 7 장년1부 김은심(끼 

464 켄라리사 25 외선부 엘자(25) 

442 권두욱 14 정년 1부 방엉미 (3) 1 465 샤샤 25 

443 박준형 13 중등1부 1 466 이슬라바 25 

444 황인향 4 장년 1 부 깅원기(16) I 467 안디 25 
445 김영희 24 장년 1부 이인숙(24) 1 468 여니크리티 8 

446 한덕연 4 장년 1부 안도영(16) 1 469 호끼 25 

447 이창수 1 정년 1부 최영득(24) I 470 스띠이완 25 
448 진자옥 1 정년 1부 강 옥(1) I 471 이혜민 13 

449 김연이 23 장년2부 주순희(3) I 472 박소안 5 

외선부 엘지(25) 

외선부 김엘리나(20) 

외선부 이항선(15) 

외선부 이남숙(12) 

외선부 박삼성(15) 

외선부 박삼성(15) 

고등부 엄유선(1) 

장년2부 이윤진(5) 

450 조정자 8 장년2부 박영순(9) I 473 공영수 12 중등3부 공정자(9) 

451 송순임 5 장년 1부 한기희(5) I 474 조엽광 11 청년 1부 조은신(10) 

452 깅해민 13 유년부 신호화(9) 

453 심해원 13 초등부 신호화(9) 

454 금정애 19 정년 1부 오정림 (5) 

455 이채정 4 대학부 박춘근(9) 

456 이길구 25 징년 1부 오화자(18) 

457 허수진 15 장년 1부 유증석(15) 

458 강지혜 6 청년 1부 깅명숙(7) 

459 깅두성 10 장년 1부 이진규(6) 

475 고은수 1 청년 1부 

476 김수지 22 청년2부 김필숙(24) 

477 박연숙 9 장년2부 김영식(3) 

478 송옥분 5 장년3부 곽계자(5) 

479 깅헌영 21 에바다부 남은희(11) 

480 조정진 3 청년 1부 김정숙(12) 

481 박태양 6 중등3부 김금숙(24) 

)\' 충현교회의 안기즉이 되기I 원하시는 분은 본'iJ 203}2 J.II.기족등혹실로 오)./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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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창 7품의 충현 *헬 
장년3부초정원도접피 

일시 ·오늘， 12:30 대상 60대성도 

징 소 저11교육관 307.호 

은퇴권사의 지부， 24교구송화l구역) / 22 
일별세， 24일장례 

5. 요홈태 타교집사(안대성 성도의 부친 · 손 
영숙 집사의 시부， 25교구 9구역) / 23일 
별세， 25일장례 

“하냐닝이어 냐률 지쳐주소셔 내.，~ 주께 피하냐이다” 

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장하는 

사순절기(2.25-4 . 11)를 통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오 
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a 샤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주력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이 참석하여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기도(λ116: 1)를 

드리게하소서. 

션피언어 흘린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저11교육관 405호(내몽글)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리{)I나) 505호(몽골) 

507호(너|밀) 510호(베트남) 

결혼 

김칠훈 군(김범준 타교집사 · 김복순 타교 
집사의 아들， 23교구) 홍떼희 앙(황인수타 
교집사 · 장 은 타교집사의 딸， 23교구) / 4 ‘ 

월 4일(토) 12:30,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충 
베네치아가든 

2 이승희 군(이상영 집사 안숙자 권사의 
아들， 23교귀 노태정 양노만복 씨 · 정성 
희 씨의 딸， 타교) / 4월 4일(토) 17:00, 공 
항터미널예식장3충 

델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 
로(고전 2 : 2)로사용하여 주소서 .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m!킥지iI혹 게강예삐 

일 시 4월 5멜다음 주일) 찬앙예배 후 
장소·베다니흘 

대 상 장로띠택자 부부 안수집사 및 권시 띠택자 

딩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딩전 

4:6)되게하소서. 

딩 1 . 1 . 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때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 
접하게하소서 

a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 
교(행 1: 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샤 

(뻗전 2:9)가 되게 하소서. 

월 0금| 
주일예배 (징로) 찬맴|배 수요여|배 (권새 

II m W V 
엠로，쐐세 

II 
장철환B 노영한 임무천 황의만 이생석 허만선 셔Eτ님시「 서귀순 

12 장철규 박철구 김환기 이생섭 건 O니%걷 7J 이종석 유정자 ’ 기D 스l!..이 n 

19 김규석 권명옥 정청길 김종구 이계인 박종태 이소규 오영선 
26 이태식 최지윤 조종환 으ι 서 「미 1.: 김태식 장철규 남현숙 박현숙 

4월 주일 및 수요며|배 기도 담당 

첼뻔호변경 

자신득 잠로(ft 01G-9431-9776) 

모임 

집사회월례회 
일 시 :4월 5일(다음 주일) 15:20 
장소 · 제1교육관 307호 

2. 권사찬g뻔습 

일 시 ’ 3월 z9일-6월 7일 
매주일 15:00(..1'.늘응꽁동의회후) 

장소 . 갈릴리훌 

별세 

1 홍귀순 타교권사(김종열 은퇴권사의 모 
친 · 송미향 집사의 외조모， 19.교구 행운1 

구역) /19일 별세， 21일장례 
2 김정숙 타교성도(박미향 성도의 모친 · 이 
성희 성도의 장모， 4교구 포이1구역) / 20 
일별세， 22일장례 

3 g악철 타교집AK정봉성 집사의 모친 · 김 
해순 집사의 시모， 정봉길 성도의 모친 · 
박펼녀 성도의 시모， 4교구 포이2구역 . 
12교구) /20일 별세， 23일 장례 

4. 김지련 집사(김상호 집사의 부인 · 김옥래 

2009띤 빼뼈 CMTC (교육과정 : 2추간， 장소 : 빼리흩) 
시 간 4월 5일(다옴 주일) 

18:15-19:15 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30 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4월 12일(주월) 

18:15-18:45 지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 19:10 지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저15강 영성기도회 

g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랩 찬양대(녹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 
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통산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 
여 류1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꿀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4/4 (토) 

박준식/홍순애 
요 12:1 - 11 

예배위원회 

3/31 (화) 

김철규/허형철 

3 ， 1 1 ， 20교구 

3/30 (월) 

김성관/전홍렬 
막 12:28-34 

전교인 

설 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 찌캔삼싫꿇꾀궁- I 

I필톨길E훌뀔. 

예배 담당 (4/1 -4/5) 

날찌 여|배 서~ .ii!‘ 사회 기도 차~ ~ 

4/ 1 수요 I 전사의 사역(히 1:7-14) 김성관 목사 양태선 김용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호산나 찬양대) 

4/ 1 수요 II 감A}하는 신앙(녹 l7:11-19) 이순식 목사 안일찬 김종수 나의 생명 되신주(실로암찬양대) 

4/3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장훈 예루살렘찬양대 /플룻김유경 /소프라노정정희 

4/ 5 주일 I 종려주일(마 21:1-11) 최진철 목사 김창성 장철환B 〈예배전찬양〉 

4/ 5 주일 II 종려주일(마 21:1-11) 김성관 목사 강호성 노영한 종려나무 외 /바이올린 권제나 · 첼로 최연우(유년부) 

4/5 주일 m 종려주일(마 21:1-11) 김성관 목사 정진호 임무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외 /바이올린 권제나 • 첼로 최연우(유년뷔 

4/5 주일 W 종려주일(마 21:1-11) 이광현 목사 하종철 황의만 호산나 호산나 외 /클라리넷 강혜경(아멘 오케스트라) 

4/ 5 주일 V 종려주일(마 21:1-11) 유현철 목사 박용현 이상석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외 / 벨엘 여성중창단(지도’ 김예진) 

4/5 주일찬양 나의 나된 것은(고전 15 : 1-1이 최강전 목사 최성득 허만선 만도린연주대 / 5교구 

기
 캡

 
도
 

jr 

끼
이
 

훈
꽉
뼈디
〔낸
뿜
펀
구
낼
구
씌
구
켜
뿌
 

부
 

장
따
 뺑핸
해
빠없
맏
때
 챔뻐
 원뻐
 앤뚫
 

써
떼
 

째
)
 

i
」

• 

벌
빼
껴씨ω디
사냉
구
현
벼π
뻔
〔T
병
부

뻔
 γ
 

섭
 
영
 

1
1

γ
「

-
중교
 

‘ 

E

펀
학

용

과
 --” 

-

J 

갱rm뻐컵@@
 황[
내
 야m댐
싸
연
V
ω
 캄쟁
야*
 

챔
 야
뜯
 

f 

짧爛쐐셈
짧뾰
總펴
챔뾰
짧꽤
總꾀
總戀
 
챔뾰
쐐셈
縣뻐
빡뾰
짧쐐
 
뺀
 샘
 햄 總

재
 

사
 

t 

-
또
 지
 
자
 

사
 

성
 로
『
앤뼈
뺑과
뼈뺀
뺀뻐
뿜뾰행과
밴과
챔뽑
 뾰
-
핸
빠챔뻐햄꽤뺑셈
랜땐
뺑똥
 뼈r
 빼m
 總교 

김
 
냄
박에
하
 
야
서m
감
%
ω
 최
m
4
 강
낀
 

정
M
 
송

X
 
여
 
윤
이
써
 김
 
김
 

*
깅a k
*
정
 
조고
 

사
 
?
‘ 

f 

선
 

-

-

-----

드
징
 않램
 캘
얘
%
 
빠m얘펴
 
씌
랩
 구앵
 N
r”얘
 멘씨
얘
 
서ι찌
여
 
유
원
 빼
에징
 -경
鋼
 벤찜
 찌
얘鋼
 호↓
。
 
기
댐
 서
。찌m
 

u

얽
 단빠
 도A뽑
 야「써
아
 뱀새
-철

핍
 뻐
애써해
 썩
빼
 녀
애빼
만
 
숭
뻐
 씹
뼈
 복
潤
 냉
피셈
따
 
세
때
 성과
 홍삐
 다
川뺑
 

차
뼈
 깅떠
 
안
앓
 박
써
 배
뺨
 박와
 
김
깨
 
윤
빠
 
감
α
m
 장
예
 

O틱
 엽
빼
 김빠
 야

빨
 
김
피
 김
때
 자
정
 

잉
 
r
징
 

‘ 

지
。
 

”
。

←
챔얘핵
 
해
뾰
빼
꽤
 
뽑鋼
 쩨뺑
 행쐐
 햄랩
 생
형뻐썩
 
환랩
 햄뼈
깨
 
쐐
 댐때
햄
 
환패
야
 
뼈
써뼈얘
 싸염쐐 빼%까
띤
 
새뼈
생
 
냉
션때애
 

아
진
 

잔
재
 γ아
껴
-이

댐
 조
 
mM 

노
 빠 캉
객
 차gm
 강
m안
 전
 

송
꾀
 캉
깅
 김
탬
 *
*빼 …vm 
최
빠
 ψ「
핸
 

끼
이
 

찌
애
 

이
d
 

륜
웰
 며
얘M
E
 
페
컷얘
원
 
펴
댐
 요j
 윤
댐
 μ
πm딩
 핀깨
 근쐐
 「커댐
 빼탬
 냄써
 수냉
 핸탬
 신랭
 패엽
 벼g
 

종
개
 뱅
위
 용
돼
 윤
퍼
 명
뻐
 지
빠
 체
뭔
 숭
쩌
 연
추
 

닌
뭔
 재
2
 
광
샌
 기
관
 젤
댐
 보
 똥
 a
δ
부
 성
필
 

강
행
 잔
뺑
 완
생
 화
없
 권
빼
 최
뽕
 
L 
m 

t
γ%
 김
짧
 깅〔매
 『f똥
 센
웹
 양
생
 짧
빠
 이
끊
 닦
아
찌
 
박
짜
 

에
새
 

훈

鋼
 댐꽤
 뺀웹
 팩總
 
합爛
 꿇빽
 밝鋼
 勳짧
 
현懶
 
뱀쁨
 볍뺑
 
랩쐐
 갚샘
 혈뺑
 함랩
 첼웹
 재쐐
 

써
세
 

찌
에
 

로
 
이

쩨
 임a
 낌
새
{
 
김

빠
 백跳
 이뾰
-센
뺑
 장
펴
 
iL 

챈
앓
 석
빼
 김
짧
 오외
 캠
영
 장
때
 이
*
 류
꽤
 

씨
。
 

댐
 
댐柳
 뺑薦
 쐐챔
 빼패
 總鋼챙總
 뺑웹
 쨌總
 總織뺀鋼
 뺑짧
 뺑꽤
 째뼈
 뺑鋼
 첼빽 뼈쐐
 購網

[ 섬·기·는·분· 틀 I 

이회식 
선교위원회 

이성진 
6교구 

강병구 
11교구 

김완수 
외신부 

이광현 
16교구 

최진철 
19교구 

안일찬 
고등부 

• 우|임목사 

(홈 031-766-5425)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회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1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익됩니다 
Simu~an∞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뻐anese 

and Sign 때guage are aVaJ 때le at t때 티even O'clock 
Worship SeMce, and SM l.ankan, Chin않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αship 않Mce 

차 량 

오전 10:00 본당앞출발 

금요찬양집회 후본당 앞출방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 :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JV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김말자 
16.교구 

김정-^t 
1 4교구 

입태주 
17교구 

이혜숙 
6교구 

서명란 
13교구 

일
누과
 윈
과
 -
얽괜
 없
한
{
야
 빼
야펴 

아
얘
 
잔
m
 
한
 

?” 

、
전mm
 j
y잉 

홍순애 
5교구 

최문실 
12교구 

류진회 
2교구 

이복순B 
11교구 

강육련 
1교구 

Published byJ객J!g!)g~Y!!'LCjl~rç1L.Press l!1!I1l'1iI1’~즉훨I메런-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l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쥐 오전 8:30-오후 6애 선교관 1충 
(금) 저녁 6:3(}-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y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l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i응: τ I:r 「H-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지'1 1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동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zτ%3 Jf-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ï!. τEr 「닝-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